
하뉴 유즈루 네이선 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마침내 9일 개막한다. 각 종목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이 ‘별들의 전쟁’을 벌인다. ‘스
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는 2006토리노·2010밴쿠버 대회에 이어 평창에서 3회 연속 올림픽 우승을 노리고
있다. AP뉴시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선 개막 이튿날 5개
를 시작으로 폐막일까지 모두 102개의 금메달
을 놓고 세계적 스타들이 잇달아 맞붙는다. 대
한민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쇼트트랙, 스피
드스케이팅, 스켈레톤을 제외하고도 흥미진진
한 경기가 많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인 피겨
스케이팅은 물론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
은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등에선
세계인의 시선을 모으는 빅매치가 줄을 잇는
다. 평창을 뜨거운 열기로 뒤덮을 슈퍼데이를
미리 살펴본다.

뀫‘스노보드 제왕’의 등극일은 14일
10년여 전부터 국내에서도 스키보다 스노

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빠르게 늘었다. 스노보
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으로도 급부상했다. 세부종목도 증가해
평창에선 9개의 금메달이 스노보드에서 나온
다. 그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종목은 14일
치러질 남자 하프파이프다. 2006토리노·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우승자인 미국의 숀
화이트(32)와 2015·2017년 세계선수권자인
호주의 스코티 제임스(24)가 격돌한다. 지난

해 2월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평창월드컵에선
제임스가 1위, 화이트가 2위에 올랐다. 스노보
드 신구 스타의 자존심 대결 결과가 벌써부터 주
목된다.

뀫‘스키여제’ 희비 가를 활강 격돌은 21일
여자알파인스키에선 미국의 집안싸움이 예상

된다. 린지 본(34)과 미케일라 시프린(23)이 5개
의 세부종목(회전·대회전·슈퍼대회전·활강·복
합)으로 구성된 여자알파인스키를 양분해왔다.
본은 10년 넘게 1인자로 군림하면서도 유독 올
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다. 금메달도 겨우 밴쿠버
대회 활강에서만 맛봤다. 본과 마찬가지로 평창
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노리는 시프린은
2014소치동계올림픽 회전 금메달리스트다. 두
라이벌의 명암은 시프린의 2연패 여부로 궁금증
을 더하고 있는 14일 회전 경기에서부터 극명하
게 엇갈릴 전망이다.

뀫조별예선부터 만난 여자아이스하키 양대 라이벌
남북단일팀의 성사로 관심을 모은 여자아이

스하키에선 캐나다를 단연 세계 최강으로 꼽을
수 있다. 소치대회까지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
다. 그 아성에 도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8년 나가노대회 챔피언이다. 이후 번번이 캐
나다의 벽에 가로막혔던 미국은 평창에서 설욕
을 벼르고 있다. 공교롭게 이번 대회 조별예선에
서부터 같은 A조에 편성된 두 나라는 15일 낮
12시10분 관동하키센터에서 맞붙는다. 결승에
서 재회한다면 22일 오후 1시10분 강릉하키센
터를 주목해야 한다.

뀫‘피겨황제’는 17일, ‘피겨여왕’은 23일 탄생
피겨는 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이끌어왔다. 평

창대회도 예외는 아닐 터. 특히 남녀 싱글이 관
심을 모은다. 먼저 남자 싱글 챔피언은 17일 탄
생한다. 일본의 하뉴 유즈루(24)가 올림픽 2연
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국의
네이선 첸(19)이 도전장을 던졌다. 새로운 ‘피겨
여왕’은 23일 가려진다.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메드메데바(19)와 알리나 자기토바(16)가 유력
후보들이다. 2016·2017세계선수권자인 메드메
데바는 오른 발등 골절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
느냐가 관건이다. 지난달 2018유럽선수권대회
에서 메드베데바를 2위로 밀어낸 자기토바는 신
성답게 기세가 단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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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vs 제임스…14일 스노보드 ‘신과 함께’
평창올림픽 ‘슈퍼데이’는 언제?

작년 평창월드컵선 제임스 1위-화이트 2위
15일-女 아이스하키 라이벌 美-캐나다 격돌
17일-남자 피겨 싱글 하뉴-첸 ‘왕좌의 게임’

평창 G-4 ｜ 전 세계가 열광할 스타들 빅매치 2018년 2월 5일 월요일 4


